
다이와보 - 소취기능 침구의 1억엔대 판매계획 

 

다이와보의 생활자재부는 소취기능이 좋은 “데오메타피(Deometafi)” 섬유를 

사용하여 새로 개발한 침구(寢具)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판매체제를 강화하

여, 이 침구의 판매실적을 2003년도 중에 1억엔대로 올려놓기로 방침을 정하

였다. 

“데오메타피”는 소취성이 강한 섬유로서, 다이와보는 이 섬유를 사용하여 

만든 침구를 “그린라이프(Green-life)” 상표로 직접 판매하고 있다. 다이와보는 

그 동안 “그린라이프”침구를 신문을 통한 통신판매로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해 오고 있다. 앞으로는 매주 한 번씩 일반신문에 광고를 내고, 문의해 

온 고객에게 카탈로그(catalogue)를 보내주고, 이들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오면 

오사까에 있는 “리빙과”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다. 카탈로그를 받은 고객은 

40∼50%가 구입하고 있어 수주율은 높다고 한다. 

다이와보는 이러한 방식으로 “데오메타피”를 사용한 새로운 침구의 판매규

모를 단숨에 크게 확대하기 위하여, 이미 알려져 있는 “데오메타피”의 성능 

외에 추가로 판명된 기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로 하고, 이들 기능을 증명

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생활자재부는, 당초에 “그린라이프” 침구의 판매

규모를 2004년도에 1억엔대로 올리려고 계획하였는데 “데오메타피의 새로 

발견된 신기능이 예상 이상으로 탁월”하여 목표를 앞당겨 2003년도부터 1억

엔대를 달성하기로 하였다. 다이와보의 경영진은 새로 개발된 침구의 판매를 

전담할 스태프(staff)를 새로 정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 

 


